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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 G 연패 탈출 이끈 호수비…박해민 "구자욱에게 미안하지만 희열 느껴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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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박윤서 기자 = 프로야구 LG 트윈스 외야수 박해민. 2026.05.13.

[서울=뉴시스]박윤서 기자 = 프로야구 LG 트윈스 외야 수비의 핵심 박해민이 그림 같은 호수비를 선보이며 팀 연패 탈출의 일

등 공신이 됐다.

박해민은 13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26 신한 쏠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2타

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하며 팀 5-3 승리에 기여했다.

이날 승리로 LG는 3연패 늪에서 탈출하며 하루 만에 다시 2위로 올라섰다.

경기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박해민은 "연패를 끊고 싶은 마음과 기운이 선수단 전체에 퍼진 것 같다. 끝까지 힘든 경기였지

만, 필요할 때 (오)지환이가 홈런을 쳐주고 연패를 끊어서 기분 좋다"고 소감을 전했다. 

박해민의 존재감은 수비에서 더 두드러졌다. 1회초 1사 1루에서 최형우가 때려낸 좌중간 깊숙한 타구를 쫓아가 잡아냈고, 후



속 타자 르윈 디아즈의 외야 깊은 뜬공도 전력 질주해 펜스 앞에서 건져냈다.

그는 승부처에서도 호수비를 펼쳤다. 팀이 4-3으로 근소하게 앞선 7회초 2사 3루에서 구자욱이 LG 불펜 배재준의 슬라이더를

통타해 외야 가운데로 큼지막한 타구를 날렸으나 박해민이 담장 앞에서 점프해 잡아냈다.

박해민은 "빨리 연패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 수비에 더 집중했다"며 "초반에 디아즈의 타구를 잡았을 때 짜릿했다. 잡을 수 있

다는 확신이 있었다. (구)자욱이 타구는 점프할 때 '조금 높나'라고 생각했고, 확신은 없었는데 글러브에 딱 들어왔을 때 자욱이

에게는 미안하지만, 희열을 느꼈다"고 말했다.

이어 "내가 더그아웃에 들어갈 때까지 자욱이가 계속 쳐다보길래 외면했다"고 웃은 뒤 "디아즈는 '그걸 왜 잡냐'는 식으로 이야

기하면서 엉덩이를 발로 차길래 웃으면서 넘겼다"고 덧붙였다.

구자욱의 장타성 타구를 잡아내는 박해민의 호수비 덕분에 배재준은 가슴을 쓸어내렸다. 박해민은 "재준이가 경상도 사투리를

많이 쓴다. 사투리로 '멋있다'는 이야기를 해줬는데, 호수비한 게 뿌듯했다"고 밝혔다.

이날 박해민은 유명 프랜차이즈 피자 광고판 앞에서 타구를 잡아내며 눈길을 끌었다. 박해민의 수비로 홍보 효과를 누렸던 이

업체는 LG 선수단에 피자를 보낸 바 있다.

이에 박해민은 "피자 60판을 보내주셔서 감사했다"며 "지금이 (다시 연락이 올) 타이밍인 것 같다. 업체 홍보가 잘 되면 서로

좋은 윈윈인 것 같다"며 미소를 보였다.

이날 경기 전 LG 홍창기는 선수단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커피를 돌렸다. 이에 박해민은 "경기 전부터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

줘서 오늘 경기를 이길 수 있었다"고 마음을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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